
“오늘은내가갈것이다.”

1289년 음력 7월 8일, 84세의 일연(一然ㆍ
1206~1289) 스님은제자들에게자신의입적을알리
고바로적멸에든다. 서안앞에앉아매일먹을갈고,
그먹을들어민족의역사를꼼꼼히써내려갔던스님
은마침내자신이써내려간역사의긴문장끝에눕
고, 스님이떠난자리엔후손들이읽어야할명작하
나가남는다. 삼국유사(국보306호)다. 

700년전스님을여읜인각사는스님이남긴증거
속에 겨우 살아 있을 뿐이었다. 스님을 여의었듯 거
듭된 슬픈 역사 속에서 천년의 도량을 모두 여의었
다. 일주문도없었고천왕문도종루도없었다. 2차선
아스팔트도로에서바로시작되는도량엔2001년에

세워진 국사전과 조선시대 당우로 유일하게 남아있
는명부전만이향을올리고있었고, 역사가묻어버렸
던차가운돌무더기와일연스님의부도(보물428호)
가도량의뒤뜰을지키고있었다.  
인각사는 신라 선덕여왕 시대(11~12년)에 세워진

절로일연스님이삼국유사를완성하고입적한절이
다. 사라진 인각사의 옛 모습은 자세히 전하는 문헌
이 없어 가람의 형태를 유추하기 어렵다. 1992년부
터시작된발굴작업을통해절의규모와형태를찾
고있다.

일연 스님은 고려 희종 2년(1206), 최충헌이 세상
을잡은무신의시대에태어난다. 9세때어머니의손
에이끌려광주의무량사로들어가공부를시작한스
님은14세에강원도양양의진전사에서머리를깎고
구족계를받는다. 그리고충렬왕9년(1283)에국사가
된다. 스님이 살아야 했던 시절의 역사는 참으로 어
려웠다. 정치적으로어려웠고몽고의침략으로더욱
어려웠다. 백성이견뎌야할어려운시절과국사로서
스님이 감당해야 했던 위태로운 역사가 삼국유사라
는역작을쓰게한다. 

고조선에서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
유사는 다른 역사서와 많이 다른 책이다. 우선 역사
서라불림에도불구하고삼국유사는완벽한‘사실의
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사료와 문헌을
중심으로연대를따라역사를기록한보통의역사서
와다르게삼국유사는스님이평생이땅의곳곳에서
보고들은이야기들을자유분방하게엮어놓았다. 이
야기마다동원된무한의상상력이그것이며, 마지막
책장을덮을때자연스럽게용인되는그상상력은역
사를확장시키고, 우리의문화와불교를확장시킨이
책의매력이며값어치다.  
힘들고위태로운시절을함께살았던한나라의국

사가백성들이알아야할역사와문화, 종교, 신화등
을백성을생각하며쓴삼국유사는단군신화로시작
하는민족의족보이자‘순도가고구려에오다’로시
작되는불교문화서이고, 삼국시조의탄생이야기와
향가가 수록된 설화와 신화의 모음집이자 문학서인
동시에역사와철학이지나간인문서다. 
삼국유사는 완벽한 사실의 책이 아닌 역사서임에

도불구하고우리가누구인지를알게해준기록이고,
우리가어떻게살아야할지를생각하게해준물음이

다.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군을 모른 채 살
았을 것이고, 수많은 우리의 설화와 신화를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700년전우리곁에왔다간일연이라는가슴따뜻했
던한스님의이름을모른채살아야했을것이다.  

스님의 부도 곁으로 까치 한 마리가 다가갔다. 인
각사를찾는다면절을찾는다는마음보다는선산(先
山)을찾는후손의마음으로가는것이더좋을것같
다. 백성과 후손을 생각했던 조상을 만나러 가는 것
이다. 삼국유사의뜨거운의미를떠올리며찾아간역
사의도량인각사. 당우두채만이서있는아쉬운도
량의뒤뜰에는스님의부도가그옛날스님의마음처
럼차가운돌무더기사이에서따뜻하게서있었다.

글·사진=  박재완기자wanihollo@hanmail.net

선산을 찾는 후손의 마음으로 찾아야 할 곳

일연선사생애관에전시되어있는삼국유사범어사본. 
조선태조3년(394)4월간행.

인각사 가는 길

중앙고속도로군위IC에서효령면을지나부계면, 대율리, 남산리를지나면인각사다. 

대중교통은대구북부주차장에서고로면까지운행하는시내버스를이용하면된다.(8분간격)

삼국유사를 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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